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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정

작성일 : 2012. 11. 7.(수)

작성자 : 석지명(부산 진충교회, 캠퍼스. 스타)

(새벽에 주님과 대화하던 중, 주님께서“지금이 가장 귀한 때

이다. 지금이 가장 깊이 기도해야 할 때다. 지금 기도하는 자

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어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성자 주님의 말씀*

이 시대가 악으로 기울며 

내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이 

참으로 많구나... 

이 시대를 보는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겠느냐. 

기도하여야 할 때인데도 기도치 못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시대가 왔구나.

절대적으로 행하는 이에게 

나는 함께하고 역사하는 때가 왔으니.. 

절대적으로 행할 때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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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마음 알려느냐..?

내 마음이 이토록 아파 

너희 한 명, 한 명 보기가 

진실로 가슴 아프구나.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소홀히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 

내가 하는 말만을 담을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인 것이지. 

사랑치 않으니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기 마음이, 자기 사랑이 

지금 극적인 이가 많구나..

자기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해 

사망길 가는 이가 태반이로고.

지금 기도 못하면 

나 못 만나는 때다. 

나 못 만나면 나와 함께하지 못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지금이 기회라고 나는 누누이 일렀으나, 

아직도 내 음성을 자기 생각으로만 받고, 

자기 마음으로만 듣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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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넘쳐난다.

내 음성 온전히 받아라! 

나의 말씀일진대, 

누가 나의 말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만 

빗대어 보는 이가 있느냐?

내 마음을 제발 아프게 하지 말고 

내 심정을 제발 아프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고 있지 않느냐. 

내 깊은 마음을 진정 깨닫길 바라니 

제발 나에게 나아와 간절히 구하며 

내 마음 받고자, 내 심정 느끼고 살고자 

노력하길 바란다.

사랑아. 

지금 기도하길 가장 잘하였다는 생각이 

곧 들게 될 것이다. 

기도하길 잘하였다, 

나의 말을 듣길 잘하였다는 생각이 

곧 들게 될 것이니라. 

네 마음 가운데 

오직 나의 말만을 귀히 새겨듣고, 

기도함으로 나와 더욱 함께하고 

네 마음 비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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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함께할 때 

더욱 능력 받아 행하길 바라노라.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최고 귀한 자이고 

최고 합당한 자이다. 

나의 마음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란다. 

너희의 기도를 기다리며, 

나 성자가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바람

에 흔들리는 갈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답이 어디 있느냐? 

답안지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랑아. 

나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너희들이 얼마나 내 말을 귀히 듣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라. 

말씀을 받고자 

지금도 기도하는 너희 선생은 

지금도 내 앞에 무릎으로 나아와 

나의 마음 받고자 목숨 걸고 간구하며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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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성을 귀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 다 비우고 받는데... 

너희가 내 말을 어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주여,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지라.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내가 가장 잘 알고, 

나 성자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할진대 

나의 음성을 가장 귀히 듣지 않고 

무엇을 가장 귀히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사랑아. 

기도하지 않으니 

내 음성도, 자기 마음으로만 듣는 것이요, 

기도치 않으니 

자기 할 말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고 

‘기도하였다-.’하며 만족하고 

자기 생각으로 끝내 사는 이가 넘쳐난다...

말씀을 받아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니...

내 음성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며 

무엇이 너희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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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여라. 

제발 좀 기도하여라...

제발 좀 나 성자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기도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음성을 받기 위해서 

너희 선생이 쌓는 노력과 정성, 몸부림에 비해, 

그 가치의 반도 안 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

이를 두고 진심으로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고 

너희의 모순을 모두 회개하라! 

내가 들어 심판하기에 앞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과 자기 식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회개하라!

내 말을 지금도 

귀담아 듣지 않는 이들이 있구나...

진정 나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노라...

자신이 선택한 길. 

자신의 선택과, 행함과, 

삶으로 결정되는 앞으로이니...

나 성자는 삶 가운데 

나의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이에게 



- 7 -

내 마음과, 내 음성을, 나의 말씀을 진정 줄 것이다.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나의 일을 하는 이들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을 살 때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너희 인생이 

완전히, 완벽히 변화될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말이 더 이상 

땅바닥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행해 다오. 

능력 받고 실천하여라. 

내가 하고픈 말을 말하였다. 

너희의 주 성자다. 

안녕.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말씀이 중요한 줄 아

는데, 또 삶 가운데 돌아가면 육적인 삶을 살게 될 때가 많

아요. 그 말씀의 가치를 잃지 않고 계속 살 수는 없나요?”

하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행할 때, 절대적인 믿

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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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냐. 

무엇이 너희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무엇이 너희의 생각을 지배하느냐.

(주여,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고,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온전한 변화를 이루면 

온전한 생각만이 올 것인데,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온전치 못한 것들 또한 밀려오는 것이다. 

기도하면 내 마음 받는다 했지? 

말씀을 받는 것 또한 

그 말씀 모두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식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만 받아야 한다. 

어떻게 그 말씀의 가치를 잃지 않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선 

그것의 귀함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하고, 

그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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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가치는 행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행함과, 자기의 마음을 비울 때, 

그 때 그 말씀의 귀함을,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진실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란다. 

지금도 말씀대로 기도하니, 

기도가 얼마나 중하고 

기도의 가치성에 대해 깨어나고 살아나지? 

(아멘!)

그래. 그것이다. 

그것이 나와의 대화이고, 

나와 진정 살아서 함께 호흡하며 행하는 것이다. 

말씀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 보아라. 

실천하면 표적이요, 능력이요,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나의 마음은 

언제나 너희가 기도하며 

내 음성 귀히 여기기만을 바라니, 

그 마음을 잃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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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정을 잃지 말기 바란다. 

나의 마음을 말하였노라. 

늘 기도하는 이에게 나는 가서 말할 것이다. 

나의 마음이 늘 너희들로 인해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줘. 

내가 진정 너희 모두를 

나의 대상체로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에게 온전한 사랑만을 다오. 

나의 마음을 받았으니 

기록한 것을 기도하고 전하여라. 

너희의 기도의 주체, 성자 주다.


